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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안 최준

S#1 운동장 / 낮

유난히 뜨거운 태양. 비틀거리며 뛰고 있는 민경,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. 그때 아이들이 
민경을 추월하고, 민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진다. 넘어진 민경을 향해 아이들은 수군거리
며 민경을 비웃는다.

학생1       쟤 뭔데 넘어지냐?
학생2       아 그니까

Cut to. 운동장 / 저녁

학생들이 다 하교하고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다. 민경은 혼자 학교 운동장에 남아 달리기를 연
습한다. 민경은 손에 스톱워치를 든 채 운동장을 달린다. 민경은 한참을 달리다가 지친 듯 달
리기를 멈추고 스톱워치를 본다. 하지만 여전히 늘지 않는 기록에 민경은 털썩 주저앉는다.

S#2 민경의 집 (방) / 낮

민경은 방에서 택배 상자를 뜯어본다. 상자 안에는 며칠 전에 민경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
봤던 신발이 들어있었다. 민경은 기다렸다는 듯 얼른 꺼내어 신발을 신어본다.

S#3 한강 / 밤

민경은 한강에서 새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하고 있다. 하지만 새 신발을 신은 탓인지, 민경은 
그만 발을 접질리고 만다. 민경은 발목을 붙잡으며 주변 벤치에 앉는다. 민경은 그 자리에서 
신발을 벗어 던져버린다.

S#4 교무실 / 낮

다음 날, 발목에 붕대를 감은 채 민경은 교무실에 있는 담임선생님에게 찾아간다.

민경       선생님…
선생님     어 민경아 무슨 일이야? 발은 왜 그래? 왜 다쳤어?
민경       선생님 저 이제 오래달리기 안 할래요…
선생님     그게 무슨 소리야? 오래달리기를 안 한다니…?



S#5 운동장 / 낮

넘어진 민경, 선생님은 놀라 잠시 주춤하고 이내 벌떡 일어나는 민경을 지켜본다. 민경은 운
동장을 달린다.

선생님(NA)     민경아, 부담가질 필요 없어
민경(NA)       그러니까 이제 저 그만 뛰어도 되죠…?
선생님(NA)     근데 너 잘 달렸어!
민경(NA)       네? 잘 달렸다고요?
선생님(NA)    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잖아
민경(NA)       그게 왜요?
선생님(NA)    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났으면 된거야
민경(NA)       그리고 완주했잖아

민경은 아이들을 따라잡는다.

선생님(NA)     민경아

화면이 BLACK 된다.

민경(NA)       잘했어!


